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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행 동 지 침†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The text begins with a question from the disciple Peter.

“Then Peter came to Jesus and asked,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seven times?’”(v. 21). For that, Jesus said,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Jesus’ word means that we should 
forgive people to the end.

The fallen nature of human refuses forgiveness. Forgiveness 
occurs after suffering. However, If we forgive them by relying 
on Jesus’ word, that forgiveness will be a wonderful ability to 
change the others mind.

 1. The reason why we should forgive people
The reason why we, as God’s children, live our life of forgiveness is 

that our debt, ten thousand talents were cancelled by God (Chapter 18). 
No matter how hard we try to pay it back 
through our life, the debt of ten thousand 
talents cannot be cancelled. God’s forgiveness 
never comes cheap. God sent Jesus and made 
Jesus die on the cross in order to forgive us.

If we who were forgiven by God’s endless 
grace and righteousness live our life without 
forgiving others, we are never forgiven before 
Him.

 2. Benefits gained by forgiveness
Forgiveness brings the recovery of 

pleasure to us. If we forgive the others, when 
we were hurt by them, we will enjoy more 
benefits.

The reason why we should live our life of 
forgiveness is for a healthy community. The 
church community in which those who did 
not forgive live together cannot help losing 
their energy. Because they are not energetic, 
they are not able to fulfill the works that was 
given by Jesus.

Therefore, we, first of all, should forgive 
the others for ourselves.

 My beloved Christians,
The core of the text means that Christians’ forgiveness is based on 

our relationship with God.
“We are the people who were cancelled the debt of ten thousand 

talents by God, and we owed God a hundred denarii” (Matt Chapter 18).
If Jesus asks us, “If a man who was cancelled his debt of ten thousand 

tents does not forgive   his friend who owes him a hundred denarii, what 
do you think about it?”, what answer can you give Him? This is really 
the most shameful figure to Christians who were saved by Jesus precious 
blood. By meditating on the cross of Jesus, and forgiving those who made 
mistakes, the joy of the kingdom of heaven will recover. By making the 
community of church health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enjoy the 
conviction of forgiving sins and salvation before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Shameful Appearance of a Disciple

(Matt.18:21-35)

마태복음 강해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21절). 이에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없이 용서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용서를 거부합니다. 용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한다면 그 용서는 상대방의 마

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1. 용서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

신이 하나님께 일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마 18장). 일 만 

달란트의 빚은 어떤 수를 써도 평생 갚을 수 없을 만

큼의 큰 빚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용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서 그 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함

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

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2. 용서함으로 얻는 유익

용서는 기쁨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누군

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자신이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서로 용서하

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는 힘을 잃

을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남을 용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기독교인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은 

1백 데나리온 빚진 자들입니다(마 18장).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가, 1백 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물으

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민망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

아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

함과 구원의 확신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의 민망한 모습
(마  18:21-35)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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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51)

(문 151) 오바댜1:13절을 어떻게 읽어야 정

확한 것입니까?

(답)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악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

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

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

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13) 다시 말하

면 유다에 대한 에돔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

한 것입니다. 유다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에돔은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침

략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의 형제가 되어 가지고 유다

의 원수와 동맹하여 유다를 침략한 에돔의 

죄는 사랑의 관계를 무시한 큰 죄가 된 것입

니다.

  홈정역(KJV)에서는 과거 가정법으로 번역

되었습니다. 즉 에돔이 폭풍에 그리고 예루살

렘 약탈에 참여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읽었습

니다. NASB역에서는 ‘재앙의 날에 내 백성의 

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서의 내용으로 보아 예루살렘이 외국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오바댜가 예언한 것입니

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외적에게 정복당한 사

실은 느부갓네살왕의 침략 이전에도 여러 차

례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때에 애굽왕 시삭이 

침략(왕상14:25-26, 대하12:2) 했고, 아마샤

왕 때 북왕국 요아스왕의 침략(왕하14:13-

14), 여호야김왕 때에 갈대아 사람들의 침략

(왕하24:1-2) 그리고 여호야긴 때에 다시 갈

대아 인들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짓밟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848-841BC)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에돔과 함께 침략했을 때 예언한 

것임으로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앞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에돔은 외국인과 함께 손잡고 유다를 늑

탈했고(11) 유다가 재앙 받는 것을 기뻐했으

며(12) 유다의 성문에 침략목적으로 들어섰

고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고 그 재산에 손을 

대었고(13) 침략자 옆에서 도망하는 유대인

들을 막아 잡아주는 악을 행하였음(14)을 지

적하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은혜롭게 진행중인『 VIP 새생명축제 』

오늘은 제497주년 종교개혁주일이다. 1517년 10

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교회 정문에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라는 제

하의 95개 조항의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16세기 종교

개혁운동은 시작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교회는 부흥을 거듭하였으

나 각종 이단 종파들이 발생하여 정통교회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장자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교회도 여러 교단으로 분열되어 그 리더십

이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만이 교

회를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개혁과 연

합에 힘써야 할 때를 맞이하였다.

지난 24일(금) 오전 11시에 있었던 여성중심 전도

집회가 은혜 중에 마쳤다. 이 날 강사로 나선 박노철 

담임목사의 말씀과 강영숙 집사의 찬양, 장윤식 집사

의 기타연주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VIP 새생명축

제는 오늘 Ⅰ,Ⅱ,Ⅲ부 예배와 찬양예배시에도 있으

며 각 교회학교별로도 진행 중이다. 

또한 24시간 자율기도에는 2,741명이 참석하였으

며 릴레이 성경읽기는 12독을 진행 중이다.(10월 22

일(수) 기준)

10월 30일(목)-31일(금) 오전10시-오후6시 

목회자 신학세미나 봉사자 명단

제45회 목회자 신학세미나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가 10월 

30일(목)~31일(금) 서울교회에서 열

린다. 이번 주제는 '목회의 심장이 다

시 뛴다'이며 강사는 D.A. Carson 박

사(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박영

선 목사(남포교회), 한 홍 목사(새로

운교회), 최갑종 총장(백석대), 박수암 

명예교수(장신대)이며 통역으로 박노

철 담임목사가 선다. 

강의 주제는 D.A. Carson 박사의 ｢

목회와 복음｣, 박영선 목사의 ｢목회와 

설교｣, 한 홍 목사의 ｢목회와 리더십｣, 

최갑종 총장과 박수암 교수의 ｢목회

와 종말론｣이다. 

등록회비는 사전등록은 20,000원

(교재, 중식/다과, 기념품 포함), 당일

등록은 30,000원이며 신학생, 선교사,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10,000원(사전, 

당일 등록)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

로 신청하며 서울교회 홈페이지를 참

조하기 바란다. 

11월 2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토록

2015년 섬김위원 봉사지원 신청

2015년도 섬김위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는 봉

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오는 11월2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이미 봉사하고 있

는 부서에서 계속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경우

에는 또 다시 봉사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

으며, 기존봉사자 중 부서를 옮기기를 원하는 성도와 

내년 새로이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만 제출하면 된다.

자율기도 :  2,741명 참석  / 릴레이 성경읽기  : 12독

2014 사명자 대회

· 원감:이동만 · 부원감:은기장 · 총무:김종철 · 서기:임송자 · 회계:박현영

· 접수팀 팀장:김수호 / 팀원:전광환 박종숙 신선주 남상경 오은이 최종금 황란옥 김정제

· 안내1팀 팀장:최종희 / 팀원:장호림 김숙영 김미중 황현숙 최세정 김순영 이영란 장효정

· 안내2팀(차봉사) 팀장:김정숙 / 팀원:유안순 추현숙 서해숙 이선희 정금희 이태정 이영임 조경숙 안경옥

· 봉사팀 팀장:배준길 / 팀원:강승웅 한종표 김규태 김진달 최관묵

· 식당팀 팀장:김일순 / 팀원:제1권사회

· 피아노:유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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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주일 특별기고 사명자의 기도

김 일 순  권 사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먼저 된 자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서울교회가 세워지고 설립 50일을 앞두고 

시작된 사명자대회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 

10월의 많은 열매가 결실을 맺듯이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계획하신 뜻과 

우리의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전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다시 한 번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울교회가 더욱 힘있게 

사명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 구원에도 

소홀하지 말라 하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대회 24시간 연속 기도회에 

모두가 참여하여 

믿지 않는 영혼 구원에 

앞장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VIP 새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

베르그 대학 게시판에 써붙이면서 

시작되었다. 루터는 그것이 종교개

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

나 역사의 흐름은 이 사건을 종교

개혁의 시발점으로 만들었다. <95

개 조항>은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 

부패의 핵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

는 면죄부 매매에 대한 비판의 내

용이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루

터가 <95개 조항>에 제시한 내용

의 진실성 점검은 회피한 채, 루터

의 비판이 교황의 권위에 대한 도

전이라는 이유로 그를 이단으로 몰

았다. 면죄부 매매의 수입은 로마 

교황청의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한 

자금줄이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외형적 성장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

면이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중세말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자취를 감췄던 것이다. 면죄

부 매매의 황당한 내막과 심각한 진리 왜곡은 결국 

루터를 이단으로 내몰았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

되었고 개신교회는 그렇게 탄생했다. 개신교회는 성

경의 진리를 근거로 외형적 교회 세력의 부패에 대

해 도전하며 태동했던 것이다. 

 얼마 전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다. 프란체스코 교

황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천주교회로 성도들이 몰

리고 있다. 대조적으로 개신교회는 

최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도수

가 감소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교회

를 떠나고 있으며 주일학교는 거의 

반토막이 나있다. 왜 이렇게 되었

는가? 19세기 말 타율적 개항으로 

나라가 위험해졌을 때, 한국인들에 

의한 순수한 자율적 복음전파로 한

국 개신교회는 태동했다. 외국 선

교사들의 순수한 희생적 사역은 한

국교회 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 

순수한 한국교회는 독립을 위한 민

족적 거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6.25 사변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가

난에 허덕일 때, 한국교회는 하나

님께 부르짖었으며 복음을 통해 주

님의 위로를 얻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거치며 경제부흥과 더불

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에는 이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

했고 지금에 이르렀다. 문제는 폭발적 성장속에 숨

어있던 부실한 외형적 성장이라는 함정이었다. 초기 

한국교회에 생생했던 영적 순결의 가치가 외형적 성

장속에 함몰되었던 것이다. 종교개혁 때 개혁의 대

상이었던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제는 개혁의 주체이

었던 개신교회에 도전을 하고 있다. 과거 종교개혁

과 현재 한국교회의 역설적인 모습 앞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원종천 목사
(서울교회협동목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① ②

③ ④

⑤

① 장윤식 집사의 기타연주 ② ccm 가수 강영숙 집사의 찬양
③④⑤ 방문자들과 전도자들           (사진 : 이준태 집사)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새롭게 한다

VIP 



 
 

④ 2014년 10 월 26 일  

■ 예배 및 집회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26㈜ 광주시 장로교연합회 종교
개혁497주년기념연합예배 설교를 한다. 10.30(목) 백석대 
신학대학 종교개혁기념 채플에서 두번 설교한다. 10.31(금) 
새한국기독교운동의식개혁 본부장들 모임을 소집한다. 11. 
1(토) 사랑의쌀 운동과 UBU이사회 개회설교를 각각한다.

■ 공연: 신모란 집사(15교구) 벨라보체 음악회 10.30(목) 
             오후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 한나전도회(10.26)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11.2)  
             
■ 금주의 식사 제공 :  임송자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동  정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VIP초대 새생명축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VIP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잘 양

   육 받을 수 있도록

2. 제45회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자 하는 우리교회의 목적이 힘 있게 이뤄지는 장

   이 될 수 있도록

3. 2015년 봉사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1

   인1사역의 꿈이 이뤄져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

   질 수 있도록

지난 10월 17일 열린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는 시상여부를 떠

나 말씀을 품고 준비했던 전 교인

의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

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 여러 명의 유치부 아이들이 수

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기간

에 걸친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유

치부는 어릴 적부터 신앙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한 여러 훈련 중 하나로 성경 암송을 하

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초 성경 암송 범위를 정해

주면 각 부에 성경 암송을 담당하는 교사가 한 명 정

해지고, 매 주일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분반공부를 

시작하기 전 짧게는 10분~20분 정도 말씀구절을 1절

~2절씩 반복해서 따라 읽고 외우는 훈련을 합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 오물조물 말씀을 읽고 외

우는 모습은 정말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근 38주를 그

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외우는 반복훈련을 하면

서 말씀을 생각하는 크기와 깊이가 뭇 어른들의 신앙

에 뒤지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5월경 매일 매일 각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성경매일 읽

기 표를 만들었습니다. 읽기표 중에는 형광펜으로 줄

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잘 안 외워진 부분에는 별표

를 그려 체크를 해놓는 흔적도 보였습니다. 이 모습 

또한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품고 살았는지가 상상

이 되어 교사로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치부 자체 예선을 치르면서 거의 모든 아이가 

한 절이라도 외울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

고 이것은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아이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경 암송대회에서 유치부 학생

들이 선전한 것은 교사도 열심이었지만 그보다 더 애

쓰신 분들은 아이들을 매일 집에서 성경말씀으로 다

독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부모님들 이십니다.

유치부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 아이처럼 품고 이 아이들이 평생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일생 동안 주를 위해, 주의 말씀을 품고 살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

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지

도 조원영 목사, 원감 이동만 장

로)가 “목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

란 주제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서

울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

여 10월 30일(목)~31일(금)에 열

린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적 저명한 

학자와 국내 기독교계의 분야별 

최고의 교수와 목회자를 강사로 

모시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목회 방향의 제

시가 될 것이다. 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의 강사로는 

D.A. Carson 박사(트리니티 복음주의신학교)가 “목

회와 복음”, 박영선 목사(남포교회)가 “목회와 설교”, 

한 흥 목사(새로운 교회)가 “목회와 리더십” 그리고 

최갑종 총장(백석대)과 박수암 명예교수(장신대)가 

“목회와 종말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한다. 

제45회 목회자신학세미나 준비를 위하여 우리 교

회의 모든 교역자가 팀 사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섬김위원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사로 일심단결

하여 섬김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심장이 되어 서

울교회에 주어진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다함으

로써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구하는 알찬 밀알과 그

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천국일꾼 양성 - 성경암송대회를 마치고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시작하며

2015년 2월 2일~2월 12일 / 미얀마 양곤

동계 비전트립 단원 모집

10월 세례식 거행

선교위원회(위원장 : 이영기 장로)는 2015년 

동계비전트립 지역을 미얀마 양곤으로 확정하고 

단장으로 최차순 집사를 임명하였다. 동계비전트

립은 교회학교 및 선교사 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선교일정은 2015년 2월 2일(월)~2월 12일(목)이

며 신청마감은 2014년 10월 30일까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자세한 문의는 최차순 집사(010 - 9042-3388)

에게 하기 바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란다. 

<세례자> : 김종렬 김지웅1 박지나 김채언1 송윤희 신준영 

윤대호 윤미라1 윤지현2 윤지연3 이수영 이옥순1 이정연 이태

희 조한철 정효진1 최영란2 한승연1 한지환           계 19 명

<입교자> : 김원준  김은초  김지수 박성우 백시진 최한솔   계 6 명

<개종자> : 김대형1                                       계 1 명

<유아세례자> : 김도윤6 박시연 양하윤 한세희1 계 4명 

       총 30명

조상희 집사
(유치부 교사)

은기장 집사
(목회자신학세미나 부원감)

손예진(대상) 권예지 송하영(금상) 박서진(은상) 어린이의 성경암송


